
지난1997년당시루거스너IBM 회장은‘e

비즈니스’란신개념을세상에선보였다. 인터넷

과IT를활용해기업의생산성을높이고자한e

비즈니스는, 치열한경쟁환경을극복하는동시

에 인터넷을 비즈니스에 접목한다는 점에서 기

업들에게성장동력이되는듯했다. 

비용절감과 수익성 확보에 고심하던 일반기

업들은 e비즈니스에 열광했고, 이를 논하지 않

는CIO는무능하다는말을들어야했다. 대학에

서는e비즈니스학과가개설됐고, 관련경영서적

도불티나게팔려나갔다. 심지어IBM의경쟁기

업조차자사의핵심전략에e비즈니스를인용하

는것을주저하지않았다. 

하지만영원할것만같았던e비즈니스전성시

대는그리오래가지못했다. 어느순간부터IT기

업들은‘e비즈니스 전문업체’라는‘간판’을 슬

그머니내리기시작했고, e비즈니스에열광하던

일반기업들의관심도급격하게식어갔다. 

여전히유효한개념인e비즈니스에대한관심

이왜식었을까. 이유야많겠지만무엇보다많은

기업들이 정보시스템 몇 개를 도입하는 것만으

로장기전략이자비전인e비즈니스가완성된다

고 믿었던 탓이다. e비즈니스 환경을 구현하기

위한‘준비’보다는그로인한‘혜택’에만몰두했

던것. 물론그렇게‘오해’하도록만든데는자사

의제품을도입하면e비즈니스가완성되는것인

냥 떠들었던 IT기업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.

이는e비즈니스가새로운패러다임으로자리잡

지못하고유행으로전락했음을의미한다. 

올해들어디지털콘텐츠업계의눈과귀는웹

2.0에모아져있다. 웹2.0은공급자가만든일방

향콘텐츠에서벗어나‘공유’와‘참여’라는키워

드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직접 만든 콘텐츠, 즉

UCC(User Created Content)가인터넷세상을

견인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. 특히웹2.0은기

존 폐쇄형 인터넷을 개방형으로 바꾸어 놓았다

는점에서인터넷혁명이라고까지일컬어진다. 

실제로웹2.0의중요성을인식한대형포털등

인터넷기업들은 관련 전략 마련에 사운을 걸고

있고, 최근열리는각종디지털콘텐츠행사의주

요테마역시웹2.0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다. 

하지만현재의웹2.0은‘인위적붐’에그치고

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. 관련 업체들이

새롭게 내놓은 서비스는 오로지 자신들의 수익

성 확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. 정작 참여와

공유의 주체인 네티즌들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

‘재주만넘는’꼴이다. 웹2.0이개방형네트워크

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

의한계를드러낸것이다. 

e비즈니스가IT산업을견인하는핵심이슈임

에도불구하고유행처럼돼버린이유는이를상

업적으로만 이용하려 했던 일부 IT기업들의 얄

팍한상술과그로인한‘오해’에기인했다. 

웹2.0이성공하려면플랫폼제공자가사용자

인 네티즌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배려

가 필요하다. 새로운 장사수단으로써 웹2.0이

활용된다면 또 하나의 유행으로 전락하는 것은

시간문제일뿐이다. 우리는이미e비즈니스에서

이것을배웠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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